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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2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이 준 형 2133-6205 신문팀장

김 경 진  2133-6207 담당자
김 가 영 2133-6252

오세훈 시장,  4.19혁명 기념관 건립… 깊이 있게 연구·검토할 가치 있어
- 4월 18일(목),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 -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목) 오후 7시부터 강북구 광산사거리 일대

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

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
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다.

□ 이날 오시장은 행사 격려사에서 “64년 전 꽃다운 청춘들이 불꽃처

럼 일어나 부정과 불의에 맞서 4·19혁명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우

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유공자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고귀한 꽃과 열매”라며 “서울시는 4·19혁명 정신 

계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공자와 후

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훈 4·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의 4.19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

묘지 내에 위치한 4.19혁명기념관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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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 관련부서 : 보훈복지팀장 안희숙 ☎2133-7329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8일(목) 강북구 광산사거리 메인무대에서 진행된 ‘4·19 혁명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사를 하고 있다. 


